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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국어 산책 

힘k語어1 래하여 

빼 혀률 톨 

-(明知大畢B( 훌용語國文學科 敎授)，

국어학에서 ‘밟語(言〕’라는 용어가 혼허 쓰。12 있으면서도 청확한 개 

념이 정렵되지 않은 채， 혼란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 “와어 (홉íl:語) : 사투리 . 와언〈휩k言)- : CD 잘 
못 전파펀 말. 거짓 떠도는 말. 와설(밟說). @'사투리. "(이회송 펀 : 국어대 

사천) • “와어(밟語) :사투리，’ 와언(밟言) : CD 찰못 천해전 발. 와셜(밟 
說). @ 사투려. "(금성출판사:국어대샤천y퉁A로풀이되어있어서， 또한 ‘사 

투리’를 찾아보니， “한 나라의 말， 또는 한 계롱의 말이 ( 그 쓰이는 치역 

이나 계충에 따라서 소리 돗 · 어볍 j 둥이 표준말파는 다른 말. 方言.土

語， 士話， 土音”표준말. "(이회숭 현 · 국어대사전)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 

이 는 표준말이 아닌 말. 士語. 土音. 土話. 킴k語. 밟言. "(급성출판사 : 국 

어대사전) 둥￡로 설명되어 있다. 

離典上의 해석으로보면.‘밟語’는곧 ‘사투리’이고， ‘사투리’는곧표 

준말의 대 렵 척 위 치 에 있는 비 표준어 이 고; 方言 • 土語 · 土音 • ‘土話 풍파 

같은 뭇의 말이다. 다시 말해서 〈닮語=사투려=方言〉의 ‘컬론을 내려 놓 
았으니， 우리 나라 國語離典의 풀이가 얼마나 不誠實하고 不正確하며 I 약 

半世紀 동안 거의 발전 없는 현찬이 지속되고 있는지 이로써 全約一擾올 

엿볼수 있다 

金敏洙 교수는 ‘휩k語’ 에 대 하여 ‘新國語學’ 에 서 ‘녕F標遭語언 밟語와 方

言 및 古語 둥을 포괄한’ ‘國語는 광의의 개념이다. (p, 3) .••••• 광의의 方言

은 普通語에 대한 特혔語이며， 共通語에 대한 周邊語이며， 標핵흉語에 대한 ­

非標i홉語나 킴k語 혹은J 사투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상대척인 개념은 廣義

方言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非標演語와 허t語는 개녕의 차이가 었 

다. 즉 非標遭語는 단지 標뼈語가 아니 라는 뭇어 나. 밟語나 사투리 라고 

하는 것은 標揮語에 대하여 그 發音， 意味， 文法이 그르다는 뭇이 다. (P; 

198) ...... 시골말은 서울 대 시골의 뭇이 ，있요므로 서올말을 제외한 地方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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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리킨다. 포한， 사투리나 밟語는 地域性이 없어서 갇은 뭇。1 아니다. 

言語는 한 地城社會를 단위로 퉁질척이며， 다른 地城社會의 言語와 다소 

간 차이가 있다. 이처렴， 지역척으로 각각 다른 言語 천반을 가리켜 地域

方言이라고 하고， 흔히 줄여 方言이라고 한다. (p.201)"고 소상히 설명하 

였다. 

金敏洙 교수는 국어 사천의 〈밟語=사투리 =方言〉과는 달리 휩k語 • 方

言·사투리를 별개의 용어로 보았다. 그러나 위의 인용운올 자세히 따쳐 

보연， 非標準語와 힘k語의 관계 를 동일 범 주의 관계 로도 보고， 동시 에 별 

개의 대립척인 관계로도 설명하여 놓았기 얘문에 역시 명확한 분별올 이 

해하기 어렵다. 

漢字語의 ‘方言’에 대하여 우리 고유어로서의’ ‘사투려’는 통일 개념으 

로 보아야 하겠으나， ‘힘k語’ 는 그 개 념 자체가 ‘隱言’ 을 ‘뭇하는 말이기 때 

문에， ‘허k語’를 方言이냐사투리와‘동일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은 큰 잘못 

이다 또한 ‘힘k語’를 非標遭語로 보는 것도 잘못이다. 

r ‘등11:語’의 발생을‘ 그 연원으로 커슬러 살펴볼 때， 대캐는 傳承時에 부 

청확한 지식이나‘類推作用에 의하여 誤f專된 어휘가 시간척으로 오랫동안 

언중틀에게 통용됩으로써 시청할 수 없도록 굳어져서 이마 標灌語化되어 

국어 사전에 엄연허 용훌遭語로 올려 있는 어휘를 이른바 ‘릅11:語’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밟語’에 대해셔 전문척으로 연구를 하지 않은 일반 언중들로 

셔는 그 ‘휩t語’의 본말을 알커 어려우며， 또한 4허t語’의 본래 정확한 말 

을- 찾아서 사용해도 일반 언중들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의 엽 

척을 통해서 본래의 정확한 말을 색출해 냈다고 하여도 그 시갱이 불가능 

한 것이 ‘밟語’ 사용의 부득한 까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어 어휘 내에 다론 어느 나라말보다도 ‘킴k語’가 많은 이유를 고찰 

하여 보연 다음과 같마. 

1 이른 시기부터 漢字語를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셔 (1) 字形의 類推現象

에서 말생된 것， (2) 字音의 부청확에서 발생된 것. (3) 字義의 무분별에 

서 발생된 것 퉁이 대부분이고， (4) 이 밖에도 文字를 모르는 무식충에게 

漢文成語나 故事가 口口傳承되면서 誤傳된 것도 척치 않다. 

이러한 현장은 근래 外來語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적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 

. 힘k語의 실례를 들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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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時間의 단위로서 예를 들연， ‘30 分 10 초’라고 할 때， ‘秋’를 ‘초’ 

라고 표준어 로서 발음하고 있지만， ‘秋’ 의 올바른 발음은 ‘초’ 가 아니 라， 

‘묘’이다. ‘秋’의 反切音은 ‘亡낌切’로서 東國正題에도 ‘흉’音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초’로써 표준음이 핀 것은 ‘妙(초)’자와의 類推現象에서 벚 

어진-킴k語라고 생각된다. 

(2) 농그릇을 ‘유기(輸器)’로 발음하는 것을 표준말로 정하고 있으나， 

‘鐵’ 자의 발음은 ‘유’ 가 아니 라， ‘투’ 이 다. ‘兪’ 자의 音이 ‘유’ 업으로 類

推現象을 일으켜 ‘유기’로써 밟語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3) 국어 사전에 ‘콜레라’를 漢字語로 ‘호열자(虎7"1J刺)’라고 써서 표준 

어로 삼고 있다. 이 말은 본래 英語의 ‘cholera’를 中國에서 현재는 ‘虎

列拉’이라고 쓰고 있으나， 그·전에는 ‘虎列刺’이라고 표커하였다. 이것을 

우려 나라 漢字音으로 얽으연， ‘호옐납，’ ‘호열랄’로 발음되지만， 中國音
으로 읽 으연 , 툴 다 ‘후리 에 라’ 로서 ‘cholera’ 의 近似音으로서 假借法 표 

커를 한 것이다. 이 말이 우리 나라에 유업되면서 ‘刺(랄)’자의 획을 잘 

못 알고 ‘刺(자)’자로 척은 데서 ‘虎列刺(호열랄)’이 ‘호열차(虎列刺)’로 

되어 림t語가 표준말로 굳어지게 되었다. 

부언하면 이런 밟語는 지난번 표준어 규정을 개청할 때에 ‘호열자’는 

비표준어로 버리고， ‘콜헤라’로써 표준말을 상았으면， 무식으로 언한 휩k 

語가 하나라도 정리될 수 있었을 것이다. 

(4) 모란꽃의 유래 는 三國週事에 新羅 善德女王 때 훔太宗이 보내온 것 

으로 기록되어 았으니， 그 명청도 中國에서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中國에서는 고래로 ‘救ft’이라 쓰지 않고， ‘!f:l:f규’으로만 쓰연서 현채는 

‘무단’이라 발음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救月’이라고 쓰면서 그 발음은 

자음과는 달리 ‘모란’ 으로 표준을 삼고 있다. ‘규’ 이 ‘란’ 으로 발음된 것 

은 ‘횟판(글단)’을 ‘거란’으로 읽는 예와 통하지만， ‘救(옥)’을 ‘모’로 읽 

는 것은 분명히 틀린 것이다. 

- ‘담판’ 이 ‘救판’ A로 誤記된 것을 문현상으로 찾아보연 , 르國遺事에 “康

太宗送畵救규， 三色紅緊白; 以其寶三升， 王見畵花티， 此花定無香， 仍命種

於廳， 待其開落果; 如其言"과 같이 ‘救판’으로 誤記된 데서부터 연유되 
었음을 알 수 았다. 

또한 誤記된 ‘救규’의 字音대로 ‘목단’이란 말도 ‘모란’의 통일어로 국 

어 사전에 실려 있￡냐 힘t語임에는 틀렴없다. 

부언하연 中國 延邊에 거주하는 통포들이 松花江의 지류인 ‘!líf한江’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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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까지도 ‘救H江(옥단강)’이라고 일컴고 있는 것을 보연， 일찍부터 우 

리 동포들이 만주땅에 살연서 명명한 이릉임을 알 수 있다. 

(5) ‘단풍〈판觸)’에 대하여 국어 사전의 풀이를 보연， “@ 단풍나무의 

준말.(2) 기후의 변화로 식물의 잎이 척색 • 황색 •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 

또는 그 잎. "c금성출판사)이라고 되어 있으나， ‘懶’은 위의 풀이와는 달리 

원래는 나무의 명칭일 따륨이다. 

힘1[民IE音 / 用字ØIJ에 서 힘1[豪字會에 이 료키 까지 ‘觸’ 의 우리 고유어 는 ‘싣’ 

곧 ‘싣나무’로 되어 있다. ‘싣나무?의 잎이 가을에는 붉게 변하기 때문 

에 ‘f규뼈’이라고 일컬을 뿐이다. 

이처렴 특청한 나무의 명，칭임올 모르고， 국어 사전에 찰뭇 풀이하여 놓 

은 까닭에 심지어 ‘강나무단풍，’ ‘윷나무단풍’이라고까지 말하게 되었다. 

더욱 문제는 ‘싣나무’가 ‘신나무’로 발음되는 것은 ‘싣는’이 ‘신는’ A 

로 말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만-子音擾變 현상에 불과한 것인페， 국어 

사전에 ‘신나우’，로 바꾸어 놓은 것은 큰 잘못이다 

(6) ‘서방〈훌房)’에 대한 국어 사전의 풀이를 보연， “@ 남현을 낮추어 

이르는 말.~ 관직이 없는 사랍올 부를 때， 성 밑에 붙이는 말.Q) 성에 

붙여， 사위나ι妹弟 • 아래 同婚 둥의 호칭 또는 지칭으로쓰이는 말. "(금성 

출판사)로 되어 있으나， 옛날에는 ‘홉房’어 아니라， ‘西房’으로 썼던 것 

인데， 뒤에 誤記된 것이다. 

1밟起文의 朝蘇文化農話에서는 “倚謂婚짧西房， 훌늪在西房也， 有一宰相多

婚， 新婚入西房， 舊婚萬힘厭， 一日宰相自公還家， 日已홉黑， 不辦A面， 뿔 

婚@훌調， 文場티&.是西房， 舊婚應聲日我是씹廳 •. 1갑戰舊婚티힘홉ß. "(太.~閔

話隔積傳)올 인용하여 “옛날에는 新婚의 夫歸를 반드시 西房에 居處케 했 ‘ 

든것이요， 또 그려니까 갓장가들고난 사위를 一般으로 西房이라고 불렀든 

모양이다. 그 서방이란 말이 이리 번지고 저리 번지어 오늘날 와서는 남 

펀이라는 意味로도 쓰이고 없婚者의 表示로도 쓰이어 그 根本出處와는 距

離가 멀어도졌거니와 그 根本버處를 이루는 習慣이 그 後 고만 없어져서 

西房이란 원끌자까지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라고 고증하였다. 

현채 국어 -샤천에는 오히려 ‘西房’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 ‘-홉房’만이 

수록되어 있음은 곧 힘k語가본말을 내쫓고 표준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주리’에 혜한 국어 사전의 ’풀이는 “최인외 두 다리를 한데 묶고 

다리 사이에 두 개의 주릿대를 끼워 버트는l 형별. "(금성출판사)로 되어 았 

으며 . ， 원말온 ‘周후’ 곧 ‘주휘’라고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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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웰文의 朝蘇文化훌훌話에저는 東ZjS射公私聞見錄의 “蕭宗己未有觸治遊뤘 

置名헬人， 而不服， 時宰欲加以周組之7fU ， 以期得情， 李判書元煩日治웠自有 

祖宗舊例， 而韓明협創設;업규IJ ， 至今流毒， 今何可又쉽lJ新法乎"를 인용하여 

“오늘날 주리란 말이 周組의 밟音염도 알 수 있거니와， 옛사람들은 심지 

어 罪人을 問招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前例의 有無를 重要視하였든지 

推뼈IJ할 수가 없지 않다"고 하였다. 

이로써 보연 ‘주리’의 원알은 ‘周후’가 아니라， ‘周組’임을 알 수 있 

고， ‘주리’는 곧 ‘周짧(주뉴)’의 짧語엄도 알 수 있다. 

(8) 국어 사전에는 분명히 ‘괴발개발’은 “글씨를 되는 대로 함부로 갈 

겨 써 놓은 모양"의 말이라 되어 있고， ‘쇠말개발’은 “아주 더려운 말을 

비유로 일컨는 말"이라고되어 있으나， 요즘 대부분의 사랍들은 아이들이 

글씨를 함부로 쓴 것을 보연， ‘개발쇠발’ 써 놓았다고 표현하지， ‘괴발개 

발’ 써 놓았다고 올바로 말하는 것을 거의 들을 수 없다. 심지어 ‘괴발’ 

이 ‘고양이 발’ 이 라는 뭇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아직은 ‘개발쇠발’이 국어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채 널리 통용 

되고 있으니， 힘k語(t 과정에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9) 속당에 “엽은 아이 삼년 찾는다"는 말이 있다. 이와 비슷한 속담￡ 

로 “엽은 아이 상간(三間) 찾는다"도 있고， “엽은 아이 삼린(三鄭) 찾는 

다"도 있고， 엽은 “아이 삼 아웃 찾는다"의 말도 있다. 

이러한 닮語들은 東言解의 “負兒三面竟(味於在背， 察止當前)"을 참고할 

째， “업은 아이 삼연(三面) 찾는다"가 口 口傳承되면서 힘t傳되었음을 알 

수있다. 

(1 0) ‘내 일 바빠 한데 방아’ 같은 倚談도 東言解에 “홈事急， 露春構

(自外之克， 非A地也)， " 耳談續舞에 “緣我事急， 野雄先隨(言 彼防我路，

不得不助彼功， 而開其路)" 등과 같이 誤釋하고 있으나， 三國遺事의 “탤言 

己事之忙， 大家之春t足， 蓋出乎此"로 볼 때 , ‘내 일 바빠 한댁 방아’ 의 

닮傳염을 알 수 있다. 이 {용談의 본래 유래는 新羅 때 那面이라는 계집종 

이 주언을 따라 철에 가연， 염불을 너무 열심히 하므로 주인이 미워하여， 

방아쩡는 일을 맡겼으나， 절에 염불하러 가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방아를 

쩡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다. 

(1 1) 예로부터 가뭄이 심하연 다리 밑에서 析雨聚를 지내는 풍습이 전 

래되고 있다. 이 키우제에는 聚官언 官員이 ‘뼈陽ill1i陽， 興雲造雨’ (석척석 

척 곧 도마뱅이여， 도마앵이여， 구릅을 일으켜 비롤 만드소서. )라는 祝文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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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양반의 체통으로 다리 아래를 들어가기 싫어서 하안에게 시 

켜서 聚를 지내게 되었다. 글을 모르는 하인들이 들은 풍월로 票文을 중 

얼거리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그만 所雨聚의 聚文이 ‘철썩철썩 흐물흐물’ 

로 킴tJ專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漢文 해독의 무식으로 인하여 시골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밟 

語의 예는 척지 않다. ‘A生七十古來練’라는 말을 “인생 칠섭에 골이 헝 

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忠淸道 사람들이 쓰는 말에 “속으로 육지 

배판을 하연 무얼 해유"라는 말이 있는데， ‘육지배판’의 뜻은 아마도 ‘육 

조배포(六뽑排布)’의 렴k語일 것이다. 

심지어 姓民 중에도 밟姓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 姓民 중에 ‘Jf ’ 
民가 있는데 ‘片’民를 戶籍 書記의 무식으로 誤記하여 근래 새로 생긴 姓

이라는 것이다. 최근 필자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한 택시 운전사의 姓

이 ‘進’民로 되어 있어， E홈學에 박식한 교수로서도 알 수 없어서 풀어 보 

았더니， 孤兒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역시 호적 서기의 무식으로 誤記되었 

다는 것이다. 운전사의 말로는 全國에 ‘進’民가 얼마나 있는지 컴퓨터로 

조사한 결과 全國에 다만 3 명이 있어서 알고 보니， 자신과 두 아들이었 

다는 것이다. 진씨에 陳· 奏· 품의 3 姓이 있으니， 이 가운데 어느 한 姓

의 짧姓일 것이다. 우리 나라 姓民 중에 새로 造字한 ‘훌(쩍)’씨가 있 o 

나， 위에 든 ‘규’씨나 ‘進’씨처럼 허k姓이라고는 할 수 없다. 


